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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 재배는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29.5%를 차지하고 있다. 반면 온실가스 저감 및 지속가능한 쌀산업을 위해 메탄가스 

발생 저감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. 논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고투입·다수확 재배법에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의 사용

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. 본 연구에서 화학비료 감축 시 수량감소의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관행대비 무비재배에서 

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구별 질소 시비량은 무비구는 0kg/10a, 보비구는 9kg/10a로 설정하였다. 품종은 이루미, 새일미, 남평, 소비, 밀양335호, 

밀양360호를 공시하였다. 질소시비량별로 작물학적특성인 수수, 간장, 수당립수, 수장, 천립중을 이앙 후 20일부터 2주 간격

으로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자포니카 품종을 무비와 보비조건에서 재배하여 수량과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였다. 보비대비 무비의 수량은 약 40.5%으로 

평균 224kg/10a였다. 쌀수량은 밀양360호, 이루미, 밀양335호, 새일미, 소비, 남평 순으로 많았다. 수량과 수량구성요소를 상

관분석한 결과 수수와 수당립수가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, 상관계수는 각각 r=0.67, r=0.81이었다.

수량구성요소 중 감소율은 수수가 약 62%로 가장 컸고, 간장이 약 26%, 수당립수가 약 10% 감소하였다. 반면 천립중과 수장

은 감소율이 낮았다.

공시 품종 중 수수의 감소율은 밀양335호가 53%로 가장 적었고, 간장은 이루미가 약 23%로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. 수당

립수는 이루미와 밀양335호가 보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.

본 연구에서 무비조건과 보비조건에서 수량과 수량구성요소의 비교분석하여 수량감소요인을 파악하였으며, 금후 온실가스 

저감을 위한 소비재배 적응 벼 육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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